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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체룸 선풍기 보조장치‘팬포머’

일반 선풍기에 덧씌우면  바람 2배  세져
 선풍기 앞에 플라스  틀을 덧댄

다고 바람이 더 강해질까. 비체

이 내 은 팬포머북를 같은 종류 선

풍기 두 대 중 한 대에만 설치한 뒤 

북맥 떨 진 곳에   바람을 

봤다. 팬포머북를 설치한 쪽 선풍

기 바람이 더 강 게 전해져오는 

것을 인할  있었다. 김통일 비

체  대표는 팬포머북를 쓰면 바

람이 퍼  않고 한 곳으로 집중

돼 부확맥까  바람이 전달된다

고 말 다.

○세계 일 제품
비체 이 난 확월 내 은 팬포머

북는 일반 선풍기를 에 큘레이

터로 바꿔주는 조립 키 다. 김 대

표는 내외 느 기 에  내

은 이 는 창 인 제품 이

라고 강조 다. 선풍기 날의 름

에 게 3확㎝와 화택㎝ 두 종류로 출

다. 는 일반 선풍기에 비해 

에 큘레이터는 두  이상 비

싸 만 성능이 좋  사는 정이 

많다 며 팬포머는 에 큘레이

터 의 확분의 부만 투자해 같은 

효과를 낼  있게 해주는 제품 이

라고 설 다. 팬포머북 비자

은 부만98택택원이다.

○제트엔진 원리 채용
팬포머북는 난해 7월 터 8월까

 두 달간 롯데홈쇼핑에  북만 대 

이상이 팔린 팬포머의 후  델

이다. 홈쇼핑을 통해 팬포머의 인

기를 인한 비체 은 기술정보

진흥원에  부 북택택택만원을 원

 편의성과 성능을 선한 팬

포머북를 다. 팬포머북는 팬

포머보다 설치  간편해졌다. 쇠

로 된 나사를 이용 는 대신 플라

스  나사를 이용해 공  이  

설치할  있다. 선풍기 머리 앞

쪽에 팬포머를 춘 뒤 플라스  

나사 네 만 조이면 설치  끝난

다. 바람을 주는  

 선해 풍  증 율을 3택형에

 확북~9택형로 다. 김 대표는 

 화월 한 융 험연 원

(착TR)에  팬포머북  선풍기 풍

을 최대 9택형까  여줄  있

다는 인증을 았다 고 설 다.

 전 을 쓰  않고  팬포

머만 붙이면 바람이 강해 는 이

는 제 엔진에 쓰이는 노즐 원리

를 이용 기 때문이다. 선풍기 바

람이 팬포머의 나선  을 

나면 회전 게 된다. 김 대표는 

바람이 회전 며 불 나 기 때

문에 더 멀리 강 게 날 간다 며 

회전 는 총알이 더 멀리 진해

 날 는 것을 생 면 이해

기 쉽다 고 말 다.

○하반기엔 수출도
김 대표는 본인의 을 

라고 다.  보 한 허

만 3택  넘는다. 전  전주에  

교실을 운 며 생을 르

치는 것이 본 이었다. 김 대표는 

생들에게 내  한 품

이 널리 쓰이는 것을 보여주고 싶

었다 며 팬포머  상용 되고 

장은 물론 전문 들로 터 인정

으면   꿈을 이뤘다 고 말 다.  

비체 은 팬포머에 미세먼 를 

거를  있는 필터를 장 한 제품

을 8~9월 내 을 예정이다.  

반기엔 인 네  등 동남  

로 출  진 고 있다. 김 

대표는 인 네  선풍기 장 

규 는 한 의 부택택 라며 해 

팬포머 부택만 대를 내외에  판

는 것이 표 라고 말 다.

 고양=이우상  기자  idol@hankyung.com 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이메

일(art@hankyung.com)로 신청

받습니다. 한 경제신문 홈페이지

(event.hankyung.com)를 참조하

세요.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△제이월

드텍-베네프 진공블렌더 (031)431-

육9육육 △끄레블코리아-신개념 교

완  끄레블 0유0-4유90-5001 △

한성비씨씨-이지119 산소마스크 

(055)295-31유3 △비체룸-팬포머 

0유0-육6육육-유10유 

나선형의 특수망 거치며

바람이 회전하면  불어

먼지필터 장착제품 곧 출시

발명교실 운영하는 발명가

보유한 특허만 30개 넘어 김통일 비체룸 대표가 팬포머2의 성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

 내 부위 레미콘 체인 진기

이 정용 인 리 사 을 

새 성장동 으로 삼고 있다. 건

자재 통으로 쌓은 노 우를 

활용할  있는 데다 경기에 따

라 침이 심한 레미콘과 달리 

꾸준히 성장 는 장이기 때

문이다.

진기 은 난해 9월 대규

 종 인 리  장인 홈데

이를 연 데 이  최근 인 리  

패키  전문 장인 홈데이 원

(HOM텍테A각 On척) 부호 (사진)

을 열었다고 북6일 다. 부호

인 울 당산 은 화확화㎡ 규

로 인 리  패키 를 체험

는 스 일존과 자재를 인할 

 있는 공간으로 꾸 다. 홈데

이 원은 66~99㎡대 주 이 주요 

대상이며 난해 9월 선보인 인

리  브랜드 홈데이를 통해 

검증된 인 리  요 를 선호

 은 패키 로 묶은 것이 

징이다. 기존 홈데이와 같은 

공 비스를 을  있으며 보

증기간(부년)에는 무상으로 관

리해 준다.

진기 은 부 대 부 춤  

비스 등 별 된 비스로 

L육 우 스 착독독 한샘 등이 

장 한 인 리  리 델링 

장에 뛰 들었다. 

경선 진  회장은 홈

데이를  챙기며 투자와 

원을 끼  않고 있다. 인 리

장 후  주자 만 화택여 년

간 레미콘 분야에  한 현

장 노 우와 기술 이 별

된 강 이라는 게 진 측 설

이다.  

 진기 은 해 홈데이 북호

과 3호 을 울 송파 와 경

기 고양  일산에 열 예정이다.

 김정은  기자  likesmile@hankyung.com 

‘홈 인테리어’ 맞춤형 서비스
 유진, 그룹 신성장동력으로

임플란트, 해외시장 개척 속도낸다

내 치과 플란  체들이 해

외 장 에 를 내고 있다. 

빠르게 커 는 동남  등 신

흥 장을 선 기 위해 다.

북6일 계에 따르면 내 치과 

플란  체들이 난해에 이  

 들  해외 현 법인을 빠

르게 늘 고 있다. 

내 부위 치과 플란  체인 

오스템 플란 는 난 3월 중  

톈진에 현 법인을 신설 다. 세 

번째 중  법인이다. 베이징과 선

전에  현 법인이 있는 이 회사

는 중  장 공략에 이다. 

은 기 단계인 중  치과 

플란  장의 잠재 이 크다고 보

기 때문이다.

오스템 플란 는 북택택6년 미

 중  등 부북 에 현 법인을 

동 에 세우는 등 해외 장 공략

에 공을 들이고 있다. 미  럽 

등 선진 장에 는 스 라우만, 

노벨바이오케  등 현  체에 

밀  고전을 면치 못 다. 이 때문

에 최근에는 미래 성장성이 큰 중

 동남  등 신흥  장에 집중

고 있다. 현 법인  북3 에 이

른다.

내 3위 치과 플란  체인 

디오는 난해 이란과 일본에 현

법인을 세운 데 이   북월에는 중

 상 이에 부화번째 해외법인을 설

립 다. 이 회사는 베이징에  현

법인이 있다. 

북위 체 덴 움  난해 중

 광 우, 인 네 , 네팔에 

현 법인을 세웠다. 이란에 부8번

째 해외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다. 

덴 움 관계자는 내 치과 

플란  장은 성  단계에 

들  연간 북~3형 성장에 치고 

있 만 해외 장 성장률은 8형 

이상 이라며 동남  중  등은 

치과 플란  장이 기 단계

여  성장률이 두 자릿 로 

다 고 말 다.

내 치과 플란  체들의 

해외 실 은  진 다. 대다

 현 법인이 자를 내고 있다. 

오스템 플란 는 난해 북북  

해외법인 중 여섯 곳만 흑자를 냈

다. 덴 움은 부7  법인 중 네 곳, 

디오는 부3  법인 중 두 곳만 흑자

다. 

오스템 플란  관계자는 해

외 출은 늘고 있 만  흑자

를 내는 곳은 많  않다 면  

해외 장은 는 단계인 만

큼 자를 내더라  현  치과의

사 교  대, 인  증원 등 

장 선 을 위해  투자 고 있

다 고 설 다. 

 임락근  기자  rklim@hankyung.com 

정체된 내시장 돌파

중 ·印尼·이란 등에 인

코스맥스, 중국서 첫 화장품 기술설명회

 장품 제조자 생산(O테M) 

전문회사인 코스 스는 난 북3

일 중  상 이 힐튼호텔에  

제부회 중  장품 기술 콘퍼런

스(사진)를 열었다고 북6일 

다. 중 에 진출한 장품 O테M

체 중 장품 연  성과와 최

신 동향을 표 는 설 회를 연 

것은 코스 스  음이다.

중  장품 기술의 미래 라

는 주제로 열린 이 사에 는 

코스 스의 나노 에멀션, 클렌

징 과 , 피 와 줄기세포 연 , 

장품 분체와 조성물 연  등

이 됐다. 우페이핑 상 이 

뷰 밸리 비 장, 진첸 생활

협회 회장 등 방정  관계자를 

비롯해 중  장품 관계자 부택택

여 이 참 다. 코스 스 주

요 고 사인 로레알, 바이췌링, 

자라  등 글로벌 장품 회사 

연 장들  자리를 께 다.  

회사 측은 참 자들이 자사 고

 기술에 큰 관심을 보 다고 전

다. 코스 스는 션감이 있

는 한 젤리  메이크  

제 기술인 젤 스와 성  및 건

조과정을 이용한 파우더 성 기

술인 코 를 비롯해 투  

스프레이 제  기술로 현

상을 남기  않고 균일 게 포

되는 선스프레이 기술인 솔라클

리 를 다.

최경 코스 스 이나 총경리

( 회장)는  앞으로 상· 반기 두 

번 정기 으로 사를 열 예정

이라고 말 다. 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협력사 판매대  지  단축

홈앤쇼핑, 업계 최단 4일로

 홈앤쇼핑 협 사는 상품 판 대

을 나흘 안에 게 된다. 홈앤쇼

핑은 오는 7월 터 협 사 상품 판

대   기간을 기존 최단 7일

에  화일로 줄인다고 북6일 다. 

계 평균 대   기간은 열흘 

준이다. 현 , 카드, 출 권 

등  방 에 따라 는 한 달 이

상  걸린다.

홈앤쇼핑 협 사는 기존에는 7

일에  부7일(평균 부북일) 사이에 판

대 을 을  있었 만, 정  

변경 후에는 최  화일에  부화일(평

균 9일) 내에 판 대 을 현 으로 

정산 는다. 판 대 은 달 열

흘 간 으로 한 달에 세 번 정산해

 한다. 

홈앤쇼핑은 북택부북년  이래 상

품 판 대   기를 꾸준히 

앞당  왔다.   평균 3북.확일

이던  기일은 평균 9일로 크게 

단 됐다.

 이민하  기자  minari@hankyung.com 

홈데이 원  1호점 개점

글로벌업체 연 소장 등 참


